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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전 내 연약함으로 인해 참 힘들었던 때였다. 아파트 놀이터 벤치에 앉아 말없이 고개
를 떨구고 땅 바닥을 멍하니 주시하고 있는데 개미가 한 마리 눈에 띄었다. 무언인가 부지
런히 움직이며 일을 하고 있었다.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개미는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
하고 계속 그곳에 있었다. 
 그 순간 내가 바로 하나님에게는 이 개미와 같은 존재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. 가끔씩 그 
분을 떠나 있고 싶은 때가 있다. 그분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이 편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
방황할 때도 있다. 그러나 그 때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개미같
은 존재임을 알게 된다. 찬양을 하면 할수록,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, 내가 이전에 경험
하지 못했던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참 감사하지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나가는 것 
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.
 
요사이 나는 나에게서 신실함이 없음을 많이 느낀다. 하나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사람에 
대해, 나의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. 이럴 때마다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찬송이 있다.
 “오 신실하신주(447장)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렴없네
 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
 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“
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태도에 관계없이 나를 향해 항상 신실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찬송이
다. 이미 오래전부터, 그리고 내가 그분께 신실하지 않을 때에도 그 분은 항상 나를 인도하
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다. 
 이 사실을 알기까지 38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하나님께는 나를 기다려주신 이 시간이 결
코 길지 않았을 것이란 확신이 있다.
 
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, 새벽 날개치며 바다 저 끝에 거할지라도 지금까
지 나를 향한 신실함으로 내 삶을 이끌어 오신 그 분이 앞으로도 내 삶을 그분의 사랑으로 
넉넉히 채울 것임을 확신한다.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기에 섬기면 섬길수록 귀한 주님임을 
고백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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